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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여성의 젠더 규범과 근로 환경 요인이 위험
음주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에 따라 위험음주 영향 요인
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7~9차 결합 데이터 중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임금근로자 12,840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패널로짓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규범의 경우 청년 세대에서는 성 역할 인식, 중년 
세대의 경우 성 역할 인식과 가족 가치관이 모두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근로 환경 요인의 경우 청년 세대는 근로시간이 
낮고 월 임금이 높을 경우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중년 세대는 학력이 
높고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위험음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우울과 흡연은 청년과 중년 세대 모두에서 위험음주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대별 여성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
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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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젊은 여성의 위험음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이 알려진 생물학적 관점만
으로는 여성의 위험음주가 증가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보수적인 성평등 인식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젠더 규범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험음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는 차이가 있을까? 이 연구 질문을 가지고 젠더규범과 근로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 세대의 경우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질수록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쳤지만 가족 가치관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중년 세대는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과 현대적인 
가족 가치관 모두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쳤다. 근로 환경 요인에서는 청년 세대는 근로시간이 적고 
월급이 높을수록 여가를 목적으로, 중년 세대는 학력이 높고 사무직이면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험음주를 할 확률이 높았다. 세대에 따라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
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따라서 여성 위험음주 예방을 위해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별로 다르게 
개입해야 한다. 청년 여성은 음주 외에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중년 여성은 직장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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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여성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여성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국민건강통계 

결과 여성 고위험 음주율은 20대 8.8%, 30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3). 남성의 경우 40~50대
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20~30대에서 높은 고위험 음주율을 보여 성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질병관리청, 2023). 이러한 청년 여성 고위험 음주율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여성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성 역할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 위험음주 요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높은 남성 음주를 중심으로 문제음주 요인을 분석했다(정슬기, 2015; Lee et al., 2022). 그 결과 여성의 
고위험 음주에 대한 영향 요인이나 예측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위험음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수분 함유량이 적어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혈중에 남아있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이로 인해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음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Bradley et al., 1998;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 Alcoholism 

[NIAAA], 2005); Kinney, 2006). 이후 생물학적 이론을 관점에서 여성 음주를 조망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했는데,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들과(Pitkänen et al., 2008, Iwamoto 

et al., 2018; Lee, 2019) 여성의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연구
(Dooley & Prause, 2002; Huchting et al., 2008)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여성 음주 증가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이론 외에도 사회구조
적 이론을 바탕으로 성별 규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 사회구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Fugitt 

et al., 2017; Iwamoto et al., 2018). 국내 연구에서도 가부장제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생물학적 이론으로 여성
의 음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여성 음주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정
슬기, 2015).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사회구조적 이론을 기반으로 젠더 관점을 통해 한국 여성의 음주를 분석한 
정슬기(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개인의 음주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한국 여성의 경우 전통적 
행위, 성 역할 태도 등이 음주 행위를 통제하는 요인이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이론을 통해 여성의 음주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여성의 위험음주를 살펴보면 여성 세대별로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이정욱, 

2021). 이는 인간의 생애주기별로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과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과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정준수, 2020). 즉, 생애주기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과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음주 양상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정준수, 2022). 구체적으로 여성 직장인은 다른 여성 
집단에 비해 음주 기회와 음주량이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음주 빈도와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er & Harford, 1996; 전현진, 정슬기, 2008). 여러 세대 중 특히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하는 
20~30대 청년 세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고위험음주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성 역할 
인식과 가족가치관 등 젠더 규범의 변화, 경제활동, 가정 요인, 주류마케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젠더 규범 
변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여성의 음주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엄격했다(Lee et al., 2022). 여성의 음주는 ‘부도덕하다’라는 전통적인 통념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여성의 과도한 음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Peralta, 2010).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증가하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성평등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이러한 젠더 규범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주류마케팅
도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 행위를 자기 결정권, 자유와 연계하여 현대적인 여성상을 형상화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Lee et al.,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세대별로 여성 음주에 인식과 영향을 끼치는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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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성 위험음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가사 및 돌봄시간, 성 역할 가치관, 

일-가정 양립, 직업 등을 주로 탐색하였다(정슬기, 2015; 전희정, 이지선, 2016; 조혜정, 2023). 최근 위험음주와 
생애주기, 성별을 고려한 연구(정준수, 2022)가 실시되었지만, 심리·건강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이 차이를 비교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여성 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 요인을 살펴보는 동시에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 여성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세대별 개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여성 음주 관련 이론

성별에 따라 위험음주가 차이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크게 생물학적 이론과 사회구조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정슬기, 2015). 먼저, 생물학적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내 수분 함유량이 적어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생물학적 취약성
을 가지고 있다(Kinney, 2006). 또한 NIAAA(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생리 주기 중 알코올 흡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며, 특히 생리 직전에는 더 쉽게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접근은 한국 
여성들의 음주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구조주의(Social-Constructivist Theory) 이론이다. 

이 이론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차이, 즉 문화적 및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형성된 규범이 음주 행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한다(Mahalik et al., 2005). 사회는 여성에게 특정한 규범을 부여하며, 이러한 규범은 여성의 행동, 

사고, 감정을 규제하고 특정 행동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마른 체형을 유지해야 하고, 외모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며, 헌신적인 관계 속에서 성적 충실성을 지키고, 가사 역할과 자녀 돌봄을 책임지는 등 다차원적인 여성성을 
요구받는다(Parent & Moradi, 2010).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이를 여성의 위험음주에 
대입하면 세대에 따라 다른 규범으로 인해 여성의 음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Lee et al., 2022). 

2. 여성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 여성의 세대별 젠더 규범과 위험음주

 그동안 여성 위험음주에 대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여성 음주에 
대해서 남성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정슬기, 2015), 생물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여성 음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외 주요 연구들은 여성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 직장, 사회적 규범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Wilsnack, 1996; Redgrav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 가운데서도 한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젠더 
규범에 주목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 여성의 성 역할 인식과 가족 가치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위험음주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건사회연구 44(3), 2024, 273-294

276

젠더 규범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성 역할 인식은 남성과 여성처럼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이나 태도, 가치를 의미하며(안리라, 김수한, 2021), 사회문화와 규범에 따라 성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한인영, 

홍선희, 2011; Shaffer, 2002; 황선영, 김수지, 2023). 그중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은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
을 하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여성은 가정에
서 가사와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모성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 있다(이정윤, 김주현, 2020). 

다음으로 가족 가치관은 가족을 구성 및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태도로, 가족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떤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자 조직화된 가치체계 양식이다. 가족 가치관은 가족을 구성하는 전반과 관련된 관점을 포괄하는 
것으로 또다시 결혼관, 자녀관, 이혼관 등의 세부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황인자, 2020). 우리나라의 가족 가치관
은 과거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를 비롯한 가족 가치관에서 개인 중심주의와 양성평등 문화를 중심으로 가족 가치
관으로 변화하고 있다(손승영, 김은정,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 
가족 가치관을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개인 중심주의와 양성평등 문화 중심의 가족 가치관을 현대적인 가족 가치관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가족 가치관과 성 역할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규범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동시대에 
출생한 세대는 시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가치관을 가지며, 세대 및 역사적 맥락에 따른 특징이 
존재한다(황선영, 김수지, 2023). 실제로 가족 가치관은 노년 세대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년, 청년 세대가 그 뒤를 이었다(최정혜, 1999). 세대별로 성 역할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정순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가 중년이나 노년 세대에 비해 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세대별 가족 가치관과 성 역할 인식의 차이는 세대에 따른 음주 행태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이선민 외, 

2020). 사회구조주의 이론 또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
는 것으로 인식해 사회생활을 비교적 덜하게 되고 이는 위험음주를 규제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Wilsnack et al., 2000). 

실제로 2022년 국민건강통계 내 연령대별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대 8.8%, 30대 9.3%로 40~60대 여성에 
비해 20~30대의 고위험음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관리청, 2023). 청년 세대는 중장년 세대에 비해 
성평등한 교육을 받아 위험음주의 보호 요인으로 제시된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반면, 중장년세
대의 경우 성평등한 사회적 성취에 관해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임신과 출산과정을 거치며 가정 내 불평등한 돌봄과 
가사 분담을 겪은 세대로(황선영, 김수지, 2023) 청년 세대와 다른 음주 행태를 보일 수 있다. Lee et al.(2022)은 

성 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 문제음주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낮은 문제음주-감
소 집단(80.4%), 중간 문제음주-유지 집단(14.5%), 높은 문제음주-증가 집단(5.1%) 총 3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
며, 높은 문제음주-증가 집단에서 성 역할 인식이 여성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을 가진 여성일수록 음주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여성의 근로 환경 요인과 위험음주

 202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5.6%, 남성 73.3%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지
만,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통계청, 2024).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형태는 출산과 양육을 하는 
시기에 참여가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M자형 곡선을 보이면서(한진영, 이동선, 2024), 연령에 따라 종사하는 직업, 

직종 등 근로 환경에 차이를 보인다(최은영, 2016). 여성 세대별 직업군을 분석한 최은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30대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생산직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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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은 여전하다. 채용 단계만 아니라 비슷한 자격으
로 입사를 하더라도 남성을 핵심적인 업무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이 수행하는 직무와 업무는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안리라, 김수한, 2021). 이러한 차별의 원인은 이상적 근로자 규범으로 볼 수 있는데, Williams et 

al.(2013)은 이상적 근로자는 가족 및 개인의 삶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이상적 근로자는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승진, 임금과 같은 높은 평가와 보상이 주어진다(Blair-Loy & 

Wharton, 2004). 이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내라는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안리라, 김수한, 2021). 이처럼 여성의 근로 환경에는 여전히 젠더 규범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면 여성의 위험음주에 대한 연구에서는 근로 환경 요인이 위험음주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기혼 여성이나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위험음주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조혜정(2023)의 
연구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 요인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으며, 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 
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장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음주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한국 여성의 
직종별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무직일 경우 문제음주 가능성이 3.1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정과 이지선
(2016)의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직장-가정 갈등, 문제음주 및 우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으며, 직장·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젠더 규범과 근로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어떤 요인에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 인구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과 여성 음주

여성 음주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진 요인은 학력, 월 임금, 배우자 유무, 흡연 유무,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 
등이 있다. 하지만 연구자, 연구대상별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음주 빈도는 높지만 업무 자율성이 높고, 문제음주에 대한 폐해를 인지하고 있어 문제음주 가능성
이 낮을 수 있다(정준수, 2020). 반면 청년 여성의 문제음주를 탐색한 연구 김유진 외(2022)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 때 문제음주가 높게 나타나 연구대상별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도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Ross(1989)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때 심리·사회적 지지를 받아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으나, 생애주기를 분리하여 분석한 연구(정준수, 2020)에서는 전체 생애주기
에서 배우자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정준수(2022)의 연구에서는 성년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 때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2.07배 높았으며, 

김민혜 외(2018)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반면, 이수비와 이수영(2021)의 연구에
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음주 유지군과, 음주 증가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연구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
고 있어 배우자 유무 또한 여성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행태 요인의 경우 흡연,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이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 행태 요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다르게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흡연의 경우 흡연을 하는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고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이 4.5배 증가했으며(이정욱, 2021), 우울 수준은 위험음주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우울 수준이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으며(이정욱, 

2021; Kim, 2019),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로 인한 음주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rady & Randal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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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여성의 젠더 규범과 근로 환경 요인이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세대별 위험음주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는 젠더 규범 요인, 근로 환경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 요인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7~9차 자료의 가구용, 개인용, 일자리용 조사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대규모 패널로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2,840명의 여성이 원 표본이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의 일, 가족 가치관, 건강 및 여가 등 여성 삶의 전반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위험음주 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 자료로 적합하였다. 

7차부터 9차까지 결합자료로 사용한 것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젠더 요인 내 ‘성 역할 인식’ 문항이 
7차부터 변경되어 7차부터 최신 9차까지의 결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7~9차 결합 패널자료를 활용하면 횡단
데이터에서는 불가능한 개별적 특이성(Individual heterogeneity)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ltagi, 2015)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노년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음주와 근로가 가능한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총 12,840명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준수(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만 19세부터 39세까
지를 청년 세대, 만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년 세대로 분류하였다. 

젠더 규범 요인 성 역할 인식
가족 가치관

근로 환경 요인

고용 형태
주당 평균 근로 시간

근로 만족도
직장 내 차별 경험

월 임금
직종

인구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

학력
배우자 유무
흡연 유무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

→
위험음주
청년 세대
중년 세대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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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위험음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위험음주이다. 위험음주란 지속되면 음주로 인한 신체 및 심리사회적 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음주 행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NIAAA가 개발한 CAGE 척도를 활용하였다. CAGE 척도는 ‘술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될 때가 있다(Cut down on drinking)’, ‘주변 사람들이 음주에 대해 걱정하거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Annoyed by criticism of your drinking)’, ‘음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적이 있다(Guilty about your 

drinking)’,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다(Eye-Opener)’로 총 4가지 문항으로 예(1), 아니오(0)로 응답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알코올의존 가능성이 높으며, 1가지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음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위험음주로 분류하였다. 

나. 독립변수

1) 젠더 규범 요인

젠더 규범 요인은 성 역할 인식, 가족 가치관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성 역할 인식은 가족 내 성 역할 인식을 
측정하는 총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문항은 역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성 역할 인식이 성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4점부터 20점까지 분포한다. 

가족 가치관은 결혼, 자녀 출산,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문항 중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총 8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황선영과 김수지(2023)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해야하며 
가족구성원과 개인을 동일하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면 자녀는 일찍 갖는 것이 좋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결혼보다 나의 성취가 더욱 중요하다’,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 문항을 제외하고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총점은 8점부터 32점까지 분포한다.

2) 근로 환경 요인

근로 환경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고용 형태, 근로 시간, 근로 만족도, 

직장 내 차별 경험, 현재 업무 만족도, 월 임금, 직종을 투입하였다. 고용 형태의 경우 비정규직(0), 정규직(1)으로 
처리하였으며, 근로 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한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다. 근로 만족도는 임금, 고용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 환경, 근로 시간, 개인 발전 가능성, 직장 내 대인관계, 복리후생, 성과 인정 등 총 9가지 영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직장 내 차별 경험은 직장 내에서 채용, 승진, 교육과 연수, 구조조정, 업무 배치, 월급과 수당 등 총 6가지 항목에서 
차별에 대한 수준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직장 내에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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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 직종의 경우 직업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직업을 전문직 및 사무직(0), 판매 및 서비스직(1), 단순노
무직(2), 기타(3)로 분류하였다.

3) 인구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학력, 배우자 유무, 흡연 유무,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 수준을 투입하였다. 학력, 

배우자 유무, 흡연 유무는 명목변수로 학력은 고졸 이하(0), 대학 재학 이상(1)이며, 배우자는 없을 경우(0), 있을 
경우(1), 흡연의 경우 비흡연(0), 흡연(1)로 투입하였다. 주관적 건강 수준의 경우 5점 리커트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우울 수준은 CES-D-10에 척도에 따라 연속 변수로 투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7~9차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27.0과 Stata 18을 활용하여 패널로짓
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ID를 기준으로 세로 연속 형태인 long type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7.0로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독립변수들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의 젠더 규범 요인과 
근로 환경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Stata 18을 활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결합자료로 
동일한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한 자료의 특성으로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st square)에 기반한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Allison, 2009). 따라서 하우스만 검정(Houseman Test)를 통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해당 모형을 중심으로 결과 값을 분석하였다. 

변수명 측정 방법

독
립
변
수

젠더 규범 요인
성 역할 인식 여성 경제활동,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

가족 가치관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과 개인을 동일하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

근로 환경 요인

고용 형태 비정규직(0), 정규직(1)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직장에서의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초과근무 포함)

근로 만족도 고용안정성 등 근로 만족도
직장 내 차별 경험 채용, 승진, 교육과 연수, 구조조정, 업무 배치, 월급과 수당 차별 경험
월 임금 ln 월평균 보수
직종 전문직 및 사무직(0), 판매 및 서비스직(1), 단순노무직(2), 기타(3)

인구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

학력 고졸 이하(0), 대학 재학 이상(1)

배우자 유무 없음(0), 있음(1)

흡연 유무 비흡연(0), 흡연(1)

주관적 건강 수준 현재 자신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익식
우울 수준 CES-D-10

종속변수 위험음주 CAGE 척도 0점 일반군(0), 1점 이상 위험음주(1)

표 1. 변수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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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7-9차 모두 연구대상자별 특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7차(2018년)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만 19세부터 39세인 청년 세대는 25.5%, 만 40세부
터 64세인 중년 세대는 74.5%로 중년 세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위험음주의 경우 1.4%로 일반음주군(98.6%)가 
다수로 나타났다. 근로 환경 요인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년 세대의 경우 정규직(62.2%)이 비정규직
(3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년 세대의 경우 비정규직(75.3%)이 정규직(24.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종의 경우 청년 세대는 ‘전문직 및 사무직’이 71.5%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년 세대의 경우 ‘판매 
및 서비스직’(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전문직 및 사무직’이 29.7%로 나타나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을 살펴보면, 학력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99.1%인 반면 중년의 
경우 76.4%였으며,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8.7%, 중년은 82.8%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흡연의 경우 전체 세대에서 비흡연자가 99.4%로 전체 여성 중 0.6% 만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젠더 규범 요인(성 역할 인식, 가족 가치관), 통제변수 중 근로 환경 요인(근로 시간, 근로 만족도, 직장 
내 차별 경험, 월 임금, 직종), 인구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 수준)은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변수명

7차(2018년)
(N=4,698)

8차(2020년)
(N=4,119)

9차(2022년)
(N=4,023)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연령대
청년 세대 1,197 25.5% 1,000 24.3% 1,024 25.5%

중년 세대 3,501 74.5% 3,119 75.7% 2,999 74.5%

종속변수
음주군

일반음주군 4,631 98.6% 4,058 98.5% 3,947 98.1%

위험음주군 67 1.4% 61 1.5% 76 1.9%

위험음주
청년 세대 27 2.3% 22 2.2% 28 2.7%

중년 세대 40 1.1% 39 1.3% 48 1.6%

독
립
변
수

젠더 규범 
요인

성 역할 인식 Max-Min
(6-24)

17.42 2.84 17.76 2.54 17.87 2.45

가족 가치관 Max-Min
(8-32)

20.44 3.53 20.31 3.56 20.11 3.44

근로 환경 
요인

고용 
형태

비정규직
청년 세대 452 37.8% 351 35.1% 342 33.4%

중년 세대 2,636 75.3% 2.217 71.1% 2057 68.6%

정규직
청년 세대 745 62.2% 649 64.9% 682 66.6%

중년 세대 865 24.7% 902 28.9% 942 31.4% 

주당 평균 근로 
시간

Max-Min
(1-40)

39.96 13.64 38.37 13.11 37.34 13.42

근로 만족도 Max-Min
(1-36)

17.28 9.64 25.65 2.73 25.39 2.67

직장 내 차별 경험 Max-Min
(0-24)

7.78 6.27 8.31 5.21 8.64 5.26

월 임금(만 원) 152.37 122.13 161.46 128.33 179.04 141.83

표 2. 차수별 연구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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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특성에 따라 위험음주의 차이가 있는지 전체, 일반음주군과 위험음주군
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젠더 규범 요인 중 성 역할 
인식은 청년 세대에서 위험음주군이 평균 19.37점(SD=2.40)으로, 일반음주군(M=17.98, SD=2.78)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청년 세대 위험음주군이 일반음주군보다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 세대의 경우, 위험음주군이 평균 18.08점(SD=3.02)으로, 일반음주군(M=17.24, SD=2.76)보다 높았다. 이는 
중년 세대에서도 위험음주군이 일반음주군보다 성 역할 인식이 더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가치관의 경우, 

청년 세대에서 일반음주군이 평균 18.51점(SD=3.26), 위험음주군이 평균 18.59점(SD=3.32)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
다. 반면, 중년 세대에서는 일반음주군이 평균 20.61점(SD=3.35)으로, 위험음주군(M=19.22, SD=3.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 세대에서는 일반음주군이 위험음주군보다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청년 세대에서는 정규직 비율이 위험음주군에서 44.4%, 일반음주군에서 
62.6%로, 위험음주군이 일반음주군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중년 세대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위험음주군에서 
40.0%, 일반음주군에서 24.5%로 나타나, 오히려 위험음주군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쳥년 세대 위험음주군이 36시간(SD=12), 일반음주군이 40시간(SD=11)으로 일반음주군

변수명

7차(2018년)
(N=4,698)

8차(2020년)
(N=4,119)

9차(2022년)
(N=4,023)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직종

전문직 및 
사무직

청년 세대 856 71.5% 749 74.9% 741 72.4%

중년 세대 1,039 29.7% 1,021 32.7% 1,080 36%

판매 및 
서비스직

청년 세대 259 21.6% 202 20.2% 232 22.7%

중년 세대 1,328 37.9% 1,183 37.9% 1,123 37.4%

단순노무직
청년 세대 21 1.8% 16 1.6% 16 1.6%

중년 세대 452 12.9% 394 12.6% 362 12.1%

기타
청년 세대 61 5.1% 33 3.3% 35 3.4%

중년 세대 682 19.5% 521 16.7% 434 14.5%

인구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

학력
고졸 이하

청년 세대 11 0.9% 10 1.0% 14 1.4%

중년 세대 827 23.6% 563 18.1% 399 13.3%

대학 재학 
이상

청년 세대 1,186 99.1% 990 99.0% 1,010 98.6%

중년 세대 2,674 76.4% 2,556 81.9% 2,600 86.7%

배우자 
유무

없음
청년 세대 734 61.3% 699 69.9% 798 77.9%

중년 세대 602 17.2% 552 17.7% 541 18.0%

있음
청년 세대 463 38.7% 301 30.1% 226 22.1%

중년 세대 2,899 82.8% 2,567 82.3% 2,458 82.0%

흡연 유무
비흡연자 4,670 99.4% 4,093 99.4% 3,990 99.2%

흡연자 28 0.6% 26 0.6% 33 0.8%

주관적 건강 수준 Max-Min
(1-5)

2.36 .72 2.37 .69 2.33 .66

우울 수준 Max-Min
(0-30)

3.98 4.55 4.27 4.75 3.31 4.29

주: 표본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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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긴 시간을 근무했다. 반면, 중년 세대에서는 위험음주군이 45시간(SD=11), 일반음주군이 41시간(SD=14)으로 
위험음주군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만족도는 청년 세대에서 위험음주군이 평균 20.7점
(SD=9.5), 일반음주군이 23.0점(SD=6.8)으로 나타나, 위험음주군이 일반음주군보다 근로 만족도가 낮았다. 중년 
세대의 경우, 위험음주군이 20.6점(SD=9.3), 일반음주군이 16.6점(SD=9.7)으로, 중년 세대에서는 위험음주군의 근
로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차별 경험의 경우 청년 세대에서 위험음주군이 평균 8.52점(SD=5.16), 

일반음주군이 10.84점(SD=5.05)으로 나타나, 위험음주군이 직장 내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년 
세대에서는 위험음주군이 9.05점(SD=5.13), 일반음주군이 7.54점(SD=6.28)으로, 위험음주군이 더 많은 차별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의 경우, 청년 세대에서 위험음주군이 평균 213만 원(SD=125), 일반음주군이 199만 
원(SD=97), 중년 세대에서도 위험음주군이 218만 원(SD=122), 일반음주군이 155만 원(SD=126)으로, 모든 세대에
서 위험음주군이 일반음주군보다 월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종을 살펴보면, 쳥년 세대에서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위험음주군에서 66.7%, 일반음주군에서 71.6%로 나타났다. 반면, 중년 세대
에서는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위험음주군에서 45.0%, 일반음주군에서 29.5%로, 중년 세대에서는 
위험음주군이 ‘전문직 및 사무직’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전체 일반음주군 위험음주군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젠더 
규범 
요인

성 역할 인식 Max-Min
(6-24)

쳥년 세대 18.02 2.78 17.98 2.78 19.37 2.4

중년 세대 17.25 2.76 17.24 2.76 18.08 3.02

가족 가치관 Max-Min
(8-32)

쳥년 세대 18.51 3.26 18.51 3.26 18.59 3.32

중년 세대 20.6 3.35 20.61 3.35 19.22 3.07

근로 
환경 
요인

고용
형태

비정규직
쳥년 세대 452 37.80% 437 37.40% 15 55.60%

중년 세대 2,636 75.30% 2,612 75.50% 24 60.00%

정규직
쳥년 세대 745 62.20% 733 62.60% 12 44.40%

중년 세대 865 24.70% 849 24.50% 16 40.00%

주당 평균 
근로 시간

Max-Min
(1-40)

쳥년 세대 40 11 40 11 36 12

중년 세대 41 14 41 14 45 11

근로 만족도 Max-Min
(1-36)

쳥년 세대 22.9 6.9 23 6.8 20.7 9.5

중년 세대 16.7 9.7 16.6 9.7 20.6 9.3

직장 내 차별 
경험

Max-Min
(0-24)

쳥년 세대 10.79 5.07 10.84 5.05 8.52 5.16

중년 세대 7.56 6.27 7.54 6.28 9.05 5.13

월 임금(만 원)
쳥년 세대 200 98 199 97 213 125

중년 세대 156 127 155 126 218 122

직종

전문직 및 
사무직

쳥년 세대 856 71.50% 838 71.60% 18 66.70%

중년 세대 1,039 29.70% 1,021 29.50% 18 45.00%

판매 및 
서비스직

쳥년 세대 259 21.60% 253 21.60% 6 22.20%

중년 세대 1,328 37.90% 1,311 37.90% 17 42.50%

단순노무직
쳥년 세대 21 1.80% 21 1.80% 0 0.00%

중년 세대 452 12.90% 450 13.00% 2 5.00%

기타
쳥년 세대 61 5.10% 58 5.00% 3 11.10%

중년 세대 682 19.50% 679 19.60% 3 7.50%

표 3. 분석 대상에 따른 위험음주 비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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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 및 상관관계 검증

다음으로 연도에 따라 세대별 젠더 규범 요인, 근로 환경 요인, 건강 행태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독립표
본 t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젠더 규범 요인과 근로 
환경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젠더 규범 요인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가족 가치관은 모든 연도에서 청년 세대보다 중년 세대가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성 역할 인식은 중년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청년, 중년 여성 모두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족 가치관의 경우 연도별로 청년, 중년 세대 모두에게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청년 세대보다는 중년 세대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모든 세대에서 연도가 지날수록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은 증가하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 비교한다면 
청년 세대보다 중년 세대에서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과 개인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전통주의적 가치
관’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 환경 요인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모든 연도에서 중년 세대가 청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지
만, 7차(2018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 임금과 근로 만족도, 직장 내 차별 경험의 경우 
청년 세대가 중년 세대보다 모든 연도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년 세대가 중년 세대에 
비해 월 임금과 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직장 내 차별 경험도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 및 
건강 행태 요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는 청년 세대가 중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의 경우 중년 세대가 청년 세대보다 모든 차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변수명
전체 일반음주군 위험음주군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빈도 or
Mean

% or
S.D.

인구 
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

학력
고졸 이하

쳥년 세대 11 0.90% 11 0.90% 0 0.00%

중년 세대 827 23.60% 824 23.80% 3 7.50%

대학 재학 
이상

쳥년 세대 1,186 99.10% 1,159 99.10% 27 100.00%

중년 세대 2,674 76.40% 2,637 76.20% 37 92.50%

배우자 유무
없음

쳥년 세대 734 61.30% 722 61.70% 12 44.40%

중년 세대 602 17.20% 595 17.20% 7 17.50%

있음
쳥년 세대 463 38.70% 448 38.30% 15 55.60%

중년 세대 2,899 82.80% 2,866 82.80% 33 82.50%

흡연 유무
비흡연자

쳥년 세대 1,192 99.60% 1,167 99.70% 25 92.60%

중년 세대 3,478 99.30% 3,441 99.40% 37 92.50%

흡연자
쳥년 세대 5 0.40% 3 0.30% 2 7.40%

중년 세대 23 0.70% 20 0.60% 3 7.50%

주관적 건강 
수준

Max-Min
(1-5)

쳥년 세대 3.96 0.63 3.96 0.63 4.00 0.83

중년 세대 3.53 0.72 3.53 0.72 3.60 0.81

우울 수준 Max-Min
(0-30)

쳥년 세대 3.03 4.01 3.00 4.00 4.15 4.26

중년 세대 4.03 4.54 4.01 4.52 5.65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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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7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했다. 우선 
가족 가치관은 성 역할 인식과 부적 상관관계(r=-.094, p<.01)를 보였다. 즉,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질수록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 만족도와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가치관(r=-.184, p<.01), 주당 평균 근로시간(r=-.183, p<.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족 가치관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일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높을수록 근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근로 만족도와 성 역할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r=.090, p<.01)보였으며, 성 역할 인식이 평등 할 수록 근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의 절댓값은 0.3 미만으로 모두 개별적인 변수로 확인
되었으며, 다음 단계인 연구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수명 1 2 3 4 5 6 7 8
1. 성 역할 인식 -

2. 가족 가치관 -.094** -

3. 주당 평균 근로 시간 .022 -.019 -

4. 근로 만족도 .090** -.184** -.183** -

5. 직장 내 차별 경험 -.043** -.169** -.100** .706** -

6. 월 임금(만 원) .066** -.161** .197** .250** .270** -

7. 주관적 건강 수준 .113** -.123** -.005 .167** .086** .167** -

8. 우울 수준 -.123** -.013 .02 -.109** .018 -.086** -.216** -

**p<.01, ***p<.001.

표 5.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검증(7차)

변수명
7차(2018년) 8차(2020년) 9차(2022년)
Mean SD t Mean SD t Mean SD t

젠더 
규범 
요인

성 역할 
인식

청년 세대 18.02 2.78
8.24***

18.32 2.74
8.21***

18.67 2.69
9.96***

중년 세대 17.25 2.76 17.57 2.45 17.72 2.37

가족 
가치관

청년 세대 18.51 3.26
-18.76***

18.05 3.47
-18.25***

17.86 3.19
-19.41***

중년 세대 20.60 3.35 20.31 3.19 20.06 3.12

근로
환경
요인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청년 세대 39.68 10.59
-3.3***

38.98 9.60
-1.43

38.77 8.89
-0.74

중년 세대 40.98 13.93 39.52 12.96 39.04 12.83

근로 
만족도

청년 세대 22.92 6.91
24.15***

26.65 2.56
10.31***

26.14 2.53
6.70***

중년 세대 16.69 9.66 25.63 2.74 25.51 2.69

직장 내 
차별 경험

청년 세대 10.79 5.07
16.1***

10.47 4.06
13.99***

10.76 4.01
13.11***

중년 세대 7.56 6.27 8.26 5.16 8.71 5.17

월 임금
(만 원)

청년 세대 199.71 98.12
12.28***

214.94 94.21
11.18***

235.82 113.17
8.81***

중년 세대 156.09 126.58 172.13 134.32 196.80 146.13

인구
사회 
및 

건강
행태
요인

주관적 
건강 수준

청년 세대 2.96 .63

-19.62***

3.00 .64

-20.49***

3.03 .56

-21.09***

중년 세대 2.53 .72 2.51 .67 2.55 .65

우울 수준
청년 세대 3.03 4.01

-6.77***
2.96 4.08

-7.51***
2.11 3.48

-8.10***

중년 세대 4.03 4.54 4.18 4.59 3.17 4.03

**p<.01, ***p<.001.

표 4. 연도 및 세대별 젠더 규범, 근로 환경 요인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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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로 구분하여 위험음주에 대한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했다. 

우선 LR검정 결과(H0 : 확률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2개의 분석모델 모두 x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패널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Ramdom model) 모형이 적절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Fixed model)와 확률효과(Ramdom model)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H0 

:   ), 두 모델(청년 세대, 중년 세대)의 검정통계량 p값이 0.01보다 크게 나왔으며, 독립변수와 시간 
불변한 패널 간의 고유한 특성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민인식, 최필선, 2012). 또한, 종단연구의 특성상 7차 데이터에서는 청년 세대였던 패널이 8~9차 데이터에서는 
중년 세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세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세대를 시간 가변 변수로 포함하였다(Hsiao, 

2014). 최종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가. 청년 세대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젠더 규범 요인을 보면, 청년 세대에서는 성 역할 인식이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1.1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R=1.15, p<.001). 반면, 가족 
가치관은 위험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 환경 요인에서는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이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이 낮을
수록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1.0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R=.95, p<.001). 즉, 근로 시간이 짧을수록 위험음
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월 임금이 한 단위 증가할 수록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1.01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O.R=1.01, p<.05). 마지막으로 흡연자일 경우 6.91배(O.R=6.91, p<.01), 우울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위험음주 확률이 1.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1.18, p<.001). 이는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위험
음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중년 세대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 세대의 경우 젠더 규범 요인에서 위험음주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보였다. 청년 세대의 경우 성 역할 
인식만이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반면, 중년 세대의 경우 성 역할 인식이 높고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질 수록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1.0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O.R=1.08, p<.05), 가족 가치관이 한 단위 높아
질 때 위험음주 확률이 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0.92, p<.01). 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질수록 위험음주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 환경 요인에서는 근로 시간이 높을수록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1.0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02, 

p<.01). 또한, 직장 내 차별 경험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위험음주 확률이 1.0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1.06, p<.05). 중년 세대에서는 직종과 학력이 위험음주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사무직일 때 위험음주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O.R=0.89, p<.05), 학력이 높을수록 위험음주 확률이 6.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6.63, p<.001). 마지막으로 흡연자일 경우 16.06배(O.R=16.06, p<.001), 우울 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위험음주 확률이 1.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1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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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임금근로자 여성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며,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젠더 

규범 요인과 근로 환경 요인에 주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의 7차년도(2018년)부터 9차년
도(2022년)까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 세대, 만 40세부터 64세까지는 중년 세대로 
구분하고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여성의 위험음주 비율은 약 1% 수준 내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년 세대(2.3%)가 중년 세대(1.1%)에 비해 위험음주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20~30대 여성 음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22).

둘째, 젠더 규범 요인의 경우 중년 세대가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 역할 인식은 
청년 세대에서 더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 세대는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
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돌봄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결혼과 출산은 필수적이라는 전통주의적 가치관이 
청년 세대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년 세대는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평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세대의 경우 성평등한 사회와 인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지만 실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며 가정 내 불평등한 돌봄과 가사 분담을 겪은 세대로 전통주

구분
청년 세대 중년 세대
Coefficient S.E. Odds Ratio Coefficient S.E. Odds Ratio

젠더 규범 요인
성 역할 인식 .14*** .05 1.15 .08* .04 1.08

가족 가치관 .01 .04 1.00 -.08** .03 .92

근로 환경 요인

고용 형태(ref.=비정규직) -.11 .34 .90 -.24 .26 .79

근로 시간 -.05*** .02 .95 .02** .01 1.02

근로 만족도 -0.02 .03 .98 .03 .02 1.03

직장 내 차별 경험 -.03 .03 .97 .05** .02 1.06

월 임금 .01* .01 1.01 .01 .01 1.00

직종(ref.=사무직) .14 .09 1.15 -.11* .06 .89

인구사회학적 
요인

학력(ref.=고졸 이하) .51 1.29 1.67 1.89*** .59 6.84

배우자 유무
(ref.=없음)

-.04 .33 .96 .13 .29 1.14

흡연 유무
(ref.=비흡연자)

1.93** .81 6.91 2.78*** .57 16.06

주관적 건강 수준 -.13 .22 .88 -.06 .17 .94

우울 수준 .16*** .03 1.18 .15*** .02 1.17

상수 -6.28*** 2.24 - -9.66*** 1.52 -

Wald Chi2 56.89 118.73

LR-test( ) -316.63 -575.52

패널 개인 수 1,841 4,351

전체 관측 사례 수 3,197 9,589

*p<.05, **p<.01, ***p<.001.

표 6. 위험음주에 대한 패널로짓분석 결과(확률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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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가족 가치관이 높다는 황선영과 김수지(2023)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여성 위험음주에 미치는 요인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경우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질수록 위험음주 수준이 높아졌다. 평등한 성 역할 인식은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을 수행
해야 한다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는 음주의 기회를 증가시키고(Lee et al., 2022)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가치관의 경우 청년 세대 위험음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음주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젠더 규범과 밀접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정슬기, 2015; Lee et al., 2022). 기존 
연구들은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젠더 규범들이 여성의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적으로 탐색한 반면, 본 연구
는 세대의 특징을 고려하였으며, 세대를 분리하여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여성이어도 세대별로 그들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 세대는 정해져 있는 젠더 규범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본인들만의 가치관과 행동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도 중년 세대에 비해 낮았다. 또한, 이러한 젠더 규범 요인들이 위험음주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반면, 중년 세대에서는 여성은 가족을 우선해야 하고 딸, 아내, 엄마, 며느리
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적이고 보수적
인 가족 가치관은 위험음주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위험음주라는 행위 자체가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과 가족 가치관을 가진 여성의 경우 
위험음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정슬기, 2015). 또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가정생활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위험음주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같은 여성임에도 세대에 따라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규범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에 근거하여 여성의 위험음주 예방을 위해서는 세대별로 다른 정책과 개입이 
필요하는 점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 환경 요인에서 청년 세대는 근로시간이 낮고 월 임금이 높을 경우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높아지
는 반면, 중년 세대는 학력이 높고 사무직이면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위험음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의 근로 환경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청년 세대의 
경우 중년 세대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고, 주당 근로시간이 짧으며, 위험음주군이 일반음주군에 비해 근로 만족도
가 낮은 반면, 중년 세대에서 위험음주군은 일반음주군보다 정규직 비율이 높고, 근로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세대 간 근로 환경의 차이가 위험음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맥락과 
동일하게 중년 세대의 경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근로시간이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Kim et al., 2019; Lee et al., 2022). 반면 청년 세대는 근로시간이 
낮을수록 월 임금이 높을수록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청년 세대(19~35세)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고위험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황종남, 2022), 동시에 청년 세대는 근로시간 
이외에 여가와 친목을 위한 음주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과 신뢰를 다지는 사회적 혹은 도구적 기능이 높기 때문에 직장생
활과 동시에 친목과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연스럽
게 음주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Kim, 2008)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여성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세대에 기반한 음주폐해예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은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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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과 세대에 기반한 촘촘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와 
여가를 위한 음주를 하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는 음주를 통한 여가 외에도 청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
동에 대한 혜택이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해볼 수 있겠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과신하고 이로 인해 과음이나 폭음과 같은 해로운 
음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정준수, 2020) 젊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위험음주군을 조기 
선별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년 여성 임금 금로자의 경우 학력이 높고 사무직이면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위험음주가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직장을 기반으로 위험음주 예방교육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젠더 규범에 따른 가사와 직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로 이어지
고 다양한 발달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허만세, 2012). 따라서 스트레스가 위험음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년 
여성들의 발달적 위기와 젠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음주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근로시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직장 
내 스트레스와 위험음주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근로자 기반 프로그램과 환경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기업 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에서 스트레
스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젠더 규범을 도구로 음주를 조장하는 주류 마케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주류 마케팅은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 행위를 자기 결정권, 자유와 연계하여 현대적인 여성상을 형상화하고 있다(Lee et al., 2022). 

현대적인 가족 가치관과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도구로 음주를 이미지화 하거나 
젠더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마케팅 하는 것은 여성의 위험음주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가 
현대적 여성상을 상징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주류 마케팅에 대한 표현과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의 2항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등 임산부,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음주가 현대적 여성상을 상징하는 등 표현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젠더 규범을 
중심으로 여성의 세대별 위험음주 요인을 탐색하여 개별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언했다는 함의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와 측정 도구의 한계로 여성 음주의 빈도, 양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거나 위험음주에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 경제,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 다양한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청년의 경우 개인마다 다르지만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위험음주에 이르게 하는 종단적인 경로나 
변화 추이 같은 연구나 연령대에 따른 위험음주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에서 중장년 혹은 노년기
에 이르기까지 위험음주의 변화 유형을 파악하고 이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한
다. 또한 젠더 규범이 여성의 위험음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계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면 추진된다면 여성 
생애에 걸친 위험음주를 이해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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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ender norms and work environment factors 

influence hazardous drinking among women, based on Social-Constructivist 

theory, and to verify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hazardous drinking between the young and middle-aged generations.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12,840 female employees aged 19 to 64 from the 7th to 

9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conducted a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equal perceptions of gender roles influenced hazardous drinking among 

the young generation. In contrast, gender roles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influenced hazardous drinking among the middle-aged generation, indicating 

generational differences. Regarding work environment factors, hazardous drinking 

increased for the young generation when working hours were shorter and 

monthly wages were higher, whereas for the middle-aged generation, hazardous 

drinking increased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longer working hours, 

again revealing generational differenc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hazardous drinking among 

women, tailored to each generation.

Keywords:  Social-Constructivist Theory, Femaile Hazardous Drinking, Gender Norms, 
Work Environ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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